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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4.1.30.(화) 11:00, 김재훈 노동시장조사과장(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용 부분에 대한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페이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

자는 1,98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상지위별입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7만 2,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

로자는 7만 6,000명, 기타종사자는 1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체 규모별입니다.

상용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653만 1,000명으

로 21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29만 2,000명

으로 4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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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다음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순으로 나

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자세히 제조업으로 보시게 되면, 4페이지입니다.

제조업 안에 증가한 산업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

학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동이동을 알 수 있는 입·이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입직자는 85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000명 증가하

였고, 이직자는 99만 3,000명으로 3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 중 채용이 80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000명 증가하였고, 기타입직은 6,000명 감소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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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중에서는 자발적 이직이 2만 5,000명 증가하였고, 비자발이

직은 1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이직은 7,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간종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참고본을 보시면, 연간종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월평균 전체종사자는 1,981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36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는 25만 8,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종사자는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여기까지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8페이지, 근로실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픽토그램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19페이지, 임금 부분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

당 임금총액은 371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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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 112.67을 감안한 329만 7,000원으로 전

년동월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표 페이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실질임금은 별도로 통계표에 제시됩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393만 원으로 3.8% 증

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6만 원으로 5.4%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38만 7,000원으

로 2.8%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531만 9,000원으로 

5.7%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

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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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4.1

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2.5시간으로 6.7시

간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규모별입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64.5시간으로 2.8시간 감소하였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0.7시간으로 0.2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짧은 산업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질임금이 9, 10, 11월 상승 폭이 둔화됐는데요.

<답변> 네?

<질문> 실질임금이요. 9, 10, 11월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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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조금 증가했다가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다음에 임금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높고 임금상승률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되다가 최근 3개월 증가

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약간 둔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월에 큰 폭으로 반등했던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임금상승률, 혹시 44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면 설명을 드릴

게요. 소비자물가지수 부분을 보시게 되면 9월이 112.83으로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앞부분의 임금상

승률 쪽을 보시게 되면 5.7%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 임금상승

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도 같이 상승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9월에 임금이 상승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그때... 전에 사무관님한테 설명 들은 게 있는데 잘 기억

이 안 나서요. 특별, 특별...

<답변> 그게 지금 9월의 표를 보시면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쪽을 

보시게 되면 3.6%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건 연간 비슷합니다, 상용근

로자의 정액급여는. 실질적으로 그 달의 임금이 변동되는 건 특별급

여 쪽의 상승 폭을 보시게 되면 높게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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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질문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음 달 발표에서 나올 텐데 작년 누계 기준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직자가 이직자보다 적은 것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

엇일지입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따가 듣도록 하고

요. 첫 번째, 실질임금이 현재 누계로 보시게 되면, 21페이지입니다. 누

계로 보시게 되면 0.9% 증가로, 즉 감소로,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실질적으

로 임금 쪽이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8월까지.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실질임금이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9, 10, 11월까지 3개

월 증가는 했으나 12월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12월 임금이 나

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보시게 되면 증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

질임금은 감소... 누계로는 감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2월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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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직자보다 적은 것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답변> 그 질의가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12월의 입·이직

에 대한 변동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계절성의 영향으로 12월에는 이

직자가 훨씬 많게 나타납니다. 그 이직자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임시·일용의 기간만료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특히 기타가 많습니다, 이직자 쪽에. 그게 뭐냐면 연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전출입이 굉장

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전출입에 따라서 이직자도 많이 잡히

는 현상입니다. 12월의 특별한 현상일 뿐이고요. 그게 상용, 임시·일용

이 준 이유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대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300인 미만의 월평균 임금 

인상...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24%, 300인 이

상은 -0.15%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1월부터 11월 누계

로 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300인 미만과 그 이상 따로.

<답변>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계

산이 되면 기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뉴

스토마토의 기자 질문이고요.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 폭이 몇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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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감소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업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

<답변> 지금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별도로 제

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

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